
나노융합 성과전 개최…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유공자 포상

기사입력 2018/11/21 11:00 송고

(서울=연합뉴스) 김동현 기자 =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

서 나노융합성과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
나노융합 분야 산학연 종사자들의 소통과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자리로 나노기술과 산업 발전에 

기여한 유공자 8명을 포상한다.

세계 최초 5세대급 그래핀 제조라인을 구축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[012450]와 나노신소재 열플라즈마 

국산화에 참여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소 최선용 본부장 등이 산업부 장관상을 받는다.

나노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송영재 성균관대 교수와 나노융합 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

지원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에 힘쓴 김충근 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장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상

을 받는다. 

올해의 10대 나노기술도 발표한다.

㈜엘켐텍 문상봉 대표이사가 기존 제품 대비 수소 발생 효율이 90% 이상인 고효율 수소 발생기 산업화 

성과를 발표하고, 포항공대 한세광 교수는 근적외선과 나노입자를 이용해 상처나 찢어진 피부를 신속하

게 접합하는 광의약 기술을 소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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